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은 목중간에 피하에 위치한 분비기관으로 뇌하수체로 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뇌하수체는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서 갑상선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게 만듭니다.  갑상선호르몬은 몸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호르몬이 혈류에 작은 양만 있기때문에 발생하는 컨디션입니다.  갑상선증상이 나타난다면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꼬리부분에서 부터 털이 빠지는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증상은 분비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아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보통 생리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닙니다. 또한 강아지가 긁어서 털이 빠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주 얇은 털이 있거나 아예 털이 없을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보이거나 또는 마르고 갈라지는 피부, 푸석한 털, 연약한 피부, 색소침착, 두꺼운피부, 피부염증이나 귀염증이 쉽게 걸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수치가 높아 질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기력이 없어지는 증상을 보이거나 제한된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많이 찔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는다든지 차갑고 찐득한 피부를 가질수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활력이 없다든지 암컷들은 불규칙한 생리시기를 가질수 있습니다. 
갑상선검사는 혈액검사를 해야지만 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면 갑상선약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받게 된다면 2~4주정도 지난다면 전반적인 컨디션에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피에 변화는 1~6개월정도 지나야지 변화를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약은 평생동안 줘야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718-224-7387
